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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는 엠마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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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시 기도해요.” 엠마가 말했어요.

카일라 카예 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엠마는 마지막 침낭을 캠프용 승합차에 

넣었어요. 엠마의 가족은 휴일 동안 

이탈리아로 자동차 여행을 갈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기대감에 한껏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엠마는 담요와 간식을 들고 자동차 

좌석에 앉았어요. 남동생 맥스도 나란히 

옆에 앉았어요.

“모두 준비됐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네!” 엠마와 맥스가 대답했어요.

엠마가 탄 자동차가 건물들과 

가로수들을 지나쳐 갔어요. 도로는 무척 

붐볐어요. 몇 시간 후, 차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차가 멈춰 섰어요.

엠마는 창문 밖으로 옆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하는 것 같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엠마네 뒤차에 있던 한 남자가 자기 

차에서 내렸어요. 그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엠마의 아빠가 앉아 있는 

자리의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빠는 창문을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엠마네 승합차를 가리켰어요.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네요.”

“아, 이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밖으로 나와서 타이어를 살펴본 뒤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다시 차에 타셨어요. “우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다음 휴게소로 

가거나 가장 가까운 야영장까지 조심히 

운전해서 가는 거야. 우리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자.”

기도는 엄마가 하셨어요.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조용히 있었어요. 

엠마는 성신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야영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엠마가 말했어요.

“아빠 생각도 같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야영장에 도착한 뒤, 엄마와 아빠는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몇 시간 후, 

업체의 직원분이 타이어를 보러 오셨어요.

“맞는 타이어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새것을 

주문하겠지만, 지금은 휴일이라 회사도 

다들 쉬거든요. 화요일까지는 타이어를 

구할 수 없어요.”

엠마는 울상이 되었어요. 화요일이 

되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하는데, 만약 

타이어가 그것보다 더 늦게 온다면? 

엠마가 이탈리아 여행을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예 못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시 기도해요.” 엠마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 타이어를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우리는 

여전히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어.”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행 동안 저희를 안전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부디 저희 차에 맞는 타이어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튿날 아침, 그 직원분이 다시 엠마네 

가족을 찾아왔어요. 그분은 커다란 

타이어를 엠마네 가족 쪽으로 굴리면서 

오고 계셨어요.

“우리 이탈리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엠마와 

맥스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새 타이어를 어떻게 빨리 찾으신 

거예요?” 맥스가 직원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분의 타이어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타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그분은 엠마네 자동차에 새로운 

타이어를 달아 주셨어요. 이제 출발 준비는 

끝났어요! 엠마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엠마의 가족 여행은 계획에서 

조금 어긋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행에서 겪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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